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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 에탄올 국산화 “불가능”
SERI, 생산코스트 높아 수입해야 … 바이오디젤은 국산화 가능

시장가격과 사회적 편익을 함께 고려할 때  바이오 디젤은 국내생산이, 바이오 에탄올은 수입 또는 해외 현

지생산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
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․민승규․김현진 수석연구원은 11월8일 <바이오 연료의 합리적 도입방안> 보고서에

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연료 도입의 사회적 편익을  추정한 결과, 생산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야 국가적  

차원에서  바이오 연료 도입의 타당성이 존재하는데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바이오 디젤과 바

이오 에탄올의 생산비용이 각각 리터당 0.59달러와 0.49달러 이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됐다.

그러나 바이오 에탄올은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의 생산비용을 감안할 때 국내에

서 리터당 0.49달러 이하의 생산비용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에 대

규모 원료 공급지를 개척한 후 현지 생산해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작물 개발

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.

바이오 디젤은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유사한 독일 등 유럽연합(EU)의 평균 생산비용이 리터당 0.35-0.8달

러 수준이어서 대농화와 대규모 정제시설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면 사회적 편익 면에서 타당성 있는 선택

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.

연구원들은 “바이오 디젤을 국내 생산해 경유 사용량의 1%를 대체하면 예상되는 총 편익이 1억3000만달러 

정도로 추정된다”면서 “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나 면세 혜택 등을 강구하고 에너지 작물 

도입을 유인할 수 있는 농업정책도 병행해야 한다“고 주장했다.

또 “바이오 연료 도입은 고유가 대응 측면 외에도 에너지 안보 강화, 환경개선, 농가소득 증대 등 1석4조의 

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”면서 “선진국들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가격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

바이오 연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 <연합뉴스 - 무단전제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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